
노형욱 장관,“경각심 갖고 오미크론 확산 방지 총력 대응”

- 6일 광명역 찾아 해외입국자 수송 현장 점검·모든 역량 집중 당부 -

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6일 광명역을 방문하여 해외입국자

수송현황 및 코로나-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,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.

□ 노 장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인천공항-광명역 간 전용버스 수송,

KTX 전용 칸 운영, 역사 방역현황 등 해외입국자 수송 시스템

전반에 대하여 보고받았다.

□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“최근 국내 코로나-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

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

엄중한 가운데,

ㅇ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는

경로가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역에 가용한

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.“라고 강조하였다.

□ 이어서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하차장, 매표소 및 대기 장소, KTX

전용칸 탑승 현장 등 이동 경로 전반을 꼼꼼히 둘러본 뒤,

ㅇ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을 감안하여 입국자 전용 KTX 운행 횟수가

줄어들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, 승객들의 불편이 없도록

최대한의 편의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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